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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의 흔적인 당이 있고, 숲, 바다, 오름, 밭, 용천수, 환해장성까지 평대리는 제주가 간직한 

모든 것을 자기고 있는 ‘제주의 축소판’입니다.” 

  

김양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장(55.사진)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지역의 

역사 자원을 상품화하고 관광화 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장은 “당근을 비롯해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우리 마을은 풍작이 돼도 걱정, 흉작이 

돼도 걱정이다”며 “마을 자원을 잘 닦아서 광광상품화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게 되고 사람

이 몰리게 되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김 이장은 영농조합 중심으로 지원되는 행정의 저온저장고 지원 등에는 아쉬움을 토로



 

했다. 

  

그는 “모든 농촌의 과제가 풍작일 때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가격이 적정할 때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일 것”이라면서 “이 저온시설 등을 마을에 보급하면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장은 또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을 꾸려 지역의 음식?숙박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마을

의 관광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이장은 “마을기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을에 재투자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살려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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